
금요일에 과학터치 31회 강연

유전자 정보 이용한 개인별 맞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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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과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이 마련하는 

금요일에 과학 터치 31회 강연이 오는 26일 오후 7시 부산 북구 구포도서관 

1층 강당에서 열린다. 인제대 신재국(의과대학·사진) 교수가 '나에게 최상의 

맞춤 약물치료 나의 유전자 정보로부터'란 제목으로 강연한다. 

이에 앞서 오후 6시30분부터는 문종태(동삼초) 교사의 '재미있는 과학 발명

놀이1' 주제 도입 강연이 열린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 모든 환자에게 항상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약물의 효과는 환자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정상적인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약물 이상 반응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항암제에서 진통제까지 치료 약물에 따라 개인별로 반응률이 20~80%로 매우 다

양하다.

이 같은 약물치료효과의 개인차에 대한 유전적 원인이 최근 알려지기 시작했다. 개인에 따라 유전

자 변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변이 유전자는 약물치료효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변이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변이형 단백질은 약물 치료의 개인차를 가져올 수 있다. 신 교수는 

약물 반응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찾아내 개인에 따라 유전자가 어떻게 다른지, 약물반응

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연구하는 약물유전체학을 통한 개인별 맞춤 약물치료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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